
연합감리교
구호위원회

알고
계셨습니까?



전 지구에 끼친 제2차 세계 대전의 파괴적 영향에 대응하여, 1940

년 연합감리교회 총회는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UMCOR)라는 구호 

기관을 설립했습니다. 이 기관은 고통을 완화하고 희망과 치유를 

위한 전 세계적 사역을 전개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UMCOR)

는 국내/국제 재난 대응 및 회복, 지속 가능한 개발, 이주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영역들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 영역은 

긍정적이고 지속가능한 변화는 지역사회와 동역하며 지역 사회를 

지원할 때 가장 원활히 이루어진다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의 업무는 총회 세계선교부가 관장합니다.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가 80년이 넘는 기간 동안 30개 
이상의 국가들을 위한 구호 활동을 펼쳐왔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가 인간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제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연합감리교구호위원회의 자원봉사자들은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현장에 머문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호위원회에 드린 헌금이 지역 및 전 지구적 구호 활동을 
후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구호위원회에 드린 지정 헌금은 지정된 곳을 위해 100%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헌금하기    |   더 알아보기

http://UMC.org/SSGive
http://UMCmission.org/UMCOR

